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출산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현상

이며 임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다 . 임신은

진정한 개인의 선택이고(Mich aels , 1993) , 새로운 파라다

임의 출현에 대한 준비기 (Lea derm a n , 1984 )이며 ,

출산은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이며 ,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개인의 삶에

가장 즐겁고 감격적인 경험이고 정서적이고 극적인 사건

이다 (Reeder & Mart in , 1987) . 이와같이 임신은 정

상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임부가 임신에 반응하는 양상

은 개인차이가 현저하여 임신한 여성은 심리적으로 불안

하고 걱정과 두려움 , 신체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Walk er & Loraine , 1992) . 특히 초산부의 경우 경

산부 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되며

신체 , 생리 , 사회 및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동반하여

육체적 , 심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있을 때 간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Yoon , 1994 ; Lee ,

1996 ) . 대부분의 초임부는 경산부보다 분만이라는 현실

과 출산에 대한 준비 , 진통에 대한 공포와 불안 , 임부 자

신과 태아의 손상에 대한 위험 등과 같은 분만과정과 분

만 시 겪게 될 동통이나 입원 , 수술 , 마취 등과 같은 새

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및 기형아 분만이나 사산 , 저능

아의 분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Lee ,

199 5 ; J eon , 1997) . 따라서 , 출산을 통해 산모가 경험

하는 감정 , 쾌·불쾌 , 공포 및 불안을 잘 이해하고 육체

적 ,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여 격려해 줌은 물론 개별적

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중요시되고 있

다 (An , 19 75) .

임신과 출산은 산모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성

장발달단계상 성인 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중 하나

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 부부가 공유하고 있

는 애정을 확대시키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도 중요시하며 보살필 수 있게 된다 (Kim , 199 5) .

임부의 배우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야기되는 불안과 스

트레스를 경험하며 아버지-남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구

축 및 역할인식 , 경제적 부담감 ,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의 적응 등을 당면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Ch o, 1987) . 따라서 ,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임부의 에

너지 보충을 위해서나 배우자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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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산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남편들은 부인을 지지하고 가능한 한 임신과 출산을

부인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며 부인과 아이를 위해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차츰 높아

가고 있다 (Kim , 1995) . 이와같이 임신과 출산은 가족

발달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성

숙위기로 가족의 참여 , 그중 배우자 협조나 지지가 결여

된 간호중재 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소기

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 임산부들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받기

를 원하고 있다 .

1970년 대 초 미국에서는 산모의 긍정적인 분만경험

을 위하여 산모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원중 배우자를 병

원중심의 분만과정에 참여시킨 산전관리 프로그램이 시

도되었는데 , 간호사나 조산사 등 개인들이 가정에서 운

영하는 출산준비교실이 열리게 되었고 그 후 병원에서도

출산교실이 개설되어 점차 출산준비교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C a r r in gt on , L ofr m a n & Bou ch er ,

1994 ) .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차병원에서 처음으로

라마즈 분만법을 도입하여 , 1989년에 라마즈 출산교실

을 개설한 이후로 현재까지 산모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원 중 배우자를 분만과정에 참여시키는 산전관리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준비 교육에 참여하는 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다 (Ka n gn am Ch a Hospit al , 1998 ) .

배우자의 출산준비 교육 및 출산의 참여는 배우자 자

신의 새로운 역할과 자아구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의

해소방안으로서 , 임부의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정신

적 , 육체적 지지자로서 , 또한 신생아에 관한 애착행위를

유도하고 부-아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한 조화롭고 화

목된 미래의 가족관계를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

의가 있다 (Bae , 198 5) .

선행연구들 (P a r k , Kim & P a r k , 19 9 6 ; Le e ,

1998 )을 보면 , 산모가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산전부터이며 , 대부분의 산모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남편 (6 7%)으로 , 남편의 출산준비 교육에의

참여도에 따라 남편의 가사도움 빈도 및 성생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

로 한 Kim (1999)의 연구에서 초산모 배우자는 예기치

못하게 시작된 진통으로 당황감 , 예상보다 긴 진통 앞에

서의 무력감 , 임박한 분만 순간에서의 불안한 기다림 등

을 경험하며 , 문제해결을 위해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

산전교육 프로그램에 남편이 함께 참석하므로 출산에

대한 상호 참여감을 높여 주고 배우자는 부인의 임신으

로 인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 이때

배우자는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과 어린 시절 기억들이

임신에 대한 적응 및 반응에 중요역할을 한다 (Colm an

& Colma n , 197 1) . 즉 , 배우자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를 처리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능동적으로

임신에 개입하며 , 배우자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이를 돌

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주기를 원한다면 남편

역시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산

준비교육에 참가한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분만하는 동안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호흡법 , 이완법을 지시하고 마사

지도 해주면서 부인을 도와줄 수 있다 . 이와같이 , 배우자

의 산전교육 및 출산에의 참여는 임산부의 정신적 , 육체

적 지지자로서 의의가 있으며 ,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 출산준비 교

육은 임부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도 함께 참여시킬 필

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 아직까지 일반 대중의

인식이 낮아 산전관리정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Korea Inst it u t e for Healt h

a n d Social Affair s , 1992 ) , 분만을 준비하기 위한 출

산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 특히 지금까

지 임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출산교육의 학습효과로 인한 배우자들의 지속적이

고 안정된 행동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 . 또한 출

산준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논문은 주로 초산모를 대

상으로 주관적 정서상태를 평가하는 논문 뿐으로 , 출산

준비 교육에 따른 배우자의 지식정도와 그들의 분만참여

를 통한 출산준비교육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

그러므로 , 본 연구는 출산준비교육이 초산모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지식 및 분만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

으로서 , 초산모 배우자의 분만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 초산모의 진통과 분만과정동안 배우자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정서적 및 신체적 지지를 제공함으로

써 안전분만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며 , 나아가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준비교육이 초산모 배우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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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분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출산준비교육이 초산모 배우자의 지식정도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

2 ) 출산준비교육이 초산모 배우자의 분만참여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초산모 배우자의 지식정도와

분만참여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 연구가설

1)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출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

2 )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만참

여정도가 높을 것이다

3)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지식정도와 분만참

여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4 . 용어의 정의

1) 출산준비교육 :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임신37주에서 42주 사이의 초산모

배우자에게 연구목적에 맞게 구조화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매주 2시간씩 5주간 전체 10시간 동안

실시한 출산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말한다 .

2 ) 지식정도 : Ka ng (198 1)가 개발한 20문항의 분

만지식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 보완한 4 1문

항의 분만지식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3) 분만참여정도 : Kint z(1987)가 개발한 도구 NSILQ

(Nu rsing Su pport in Labor )의 지지간호 내용

과 P ark 등 (1996)이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임

부의 교육평가 및 요구에서 사용한 교육효과의 결

과를 묻는 문항과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분

만과 관련된 행위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 3문항의 분만참여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

5 . 제한점

임신 , 출산과 관련된 지식정도와 분만참여에 관한 설

문의 내용이 지식정도와 분만참여 전 체를 다루지 못하

였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 일 병

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Ⅱ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육이

대상자의 출산관련 지식과 분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post - t est - only

design with n onequ ivalent grou ps )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

Pretest Intervent ion Post t est
Experiment al group

Control group
X O

O

2 .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02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

지 서울시 소재 C병원에서 분만실과 산과 병동의 간호사

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 실험군은 임신37주에서 4 2

주 사이의 정상 분만한 초산모의 배우자 , 산과 및 내과

적 합병증이 없는 초산모의 배우자 , 출산준비교육과정 (5

주 , 10시간)을 수료한 초산모의 배우자 및 본 연구에 동

의한 초산모의 배우자를 하였다 .

교육은 임신 30주 이상 임부의 배우자중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명씩 1주 2시간씩 5주간

실시하여 총 교육시간은 10시간으로 , 교육내용은 임신·

분만에 대한 이론 , 임부의 해부생리 , 자연분만 및 제왕절

개의 차이점 및 적응증 ,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 산후

관리 , 가족계획 등의 내용이었다 . 교육은 일 병원에서 연

구자를 포함한 산전관리 팀이 개발한 소책자와 비디오테

이프 및 OHP를 이용하였으며 , 인형 , 테니스공 등을 이

용하였다 . 2시간의 교육 내용 중 1시간은 강의 , 1시간은

훈련 및 연습으로 구성되었다 .

설문지는 분만 후 산모가 회복실에 있을 때나 산모가

퇴원 전 산과병동에 있을 때 ,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출산준

비교육을 받은 초산모 배우자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

은 초산모 배우자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배포 , 회수하였

다 . 총 160명의 초산모 배우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

나 , 이중 자료가 불완전한 34명을 제외하고 최종 126명

(교육을 받은 군 74명 , 교육을 받지 않은 군 5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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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연구자료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30주 이상된 임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와 관련된 내용을 주 2시간씩 5주간 총 10시간

교육하였다 . 교육내용은 임신·분만에 대한 이

론 , 임부의 해부 생리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의

차이점 및 적응증 ,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 산

후관리 , 가족계획 등의 내용이었으며 , 교육은 일

병원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산전관리 팀이 개발한

소책자와 비디오테이프와 OHP , 인형 , 테니스공

등을 이용하였다 . 2시간의 교육 내용 중 1시간은

강의 , 1시간은 훈련 및 연습으로 구성되었다 .

2단계 : 5주간 출산준비교육과정을 마친 초산모의 배우자

전수를 대상으로 명단과 분만예정일을 확인하였다 .

3단계 : 수집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진료기록부를

점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

4단계 : 설문지를 배포 , 회수할 분만실과 산과 병동의 간

호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설문지 배

포 및 회수 방법에 대해 설명 후 대상자에게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

5단계 : 분만 후 회복실에 있는 2시간 동안과 퇴원 전 산

과 병동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3 . 연구도구

1）지식측정도구

출산관련지식 측정도구는 임신 , 출산과 관련한 선행연

구의 문헌고찰에 근거해서 Ka n g(198 1)이 개발한 분만

지식측정 도구를 수정 , 보완한 총 4 1문항의 질문지이다 .

수정 ,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1인 , 산부인과 간호

사 2인에게 자문 후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 일 병원 산부

인과 병동에 입원한 산모 20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너무 어렵다고 답하는 문항과 애매한 문항들을

수정 ,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문항의 구성은 임신에

대한 문항 (16 문항) , 분만에 대한 문항 (18문항) , 산전운

동 및 분만에 대한 문항 (15문항) , 병원 시설문항 (2문항)

등으로 , 각 문항의 점수는 예 , 아니오 의 2항목으로 정

답의 경우 1점 , 오답의 경우 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 ch’s 는 .82였다 .

2）분만참여 측정도구

분만참여 측정도구는 Kint z (1987)가 개발한 도구

NSILQ (Nur sin g Su ppor t in Labor ) 의 지지간호 내

용과 P ark 등 (1996)이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임부의

교육평가 및 요구에서 사용한 교육효과의 결과를 묻는

문항과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

3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 산부인과 간호사

2인과 모성간호학 교수1인의 자문을 거쳐 어휘의 적절

성 ,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 보완하여 연구

자가 직접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

도구의 문항은 요인분석을 하여 Eigen valu e 1.0이

상의 요인과 요인부가치 0 .4이상인 문항을 사용하였다 .

요인분석을 거쳐 나뉘어진 3개 요인은 임신관련 요인 7문

항 , 분만관련 요인 14문항 , 병원환경 요인 2문항 등 총

2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질문은 분만과 관련된 행위들로

서 , 각 문항에 대해 대상자인 초산모 배우자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등 Lik er 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참여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5였다 .

4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으며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χ²- t est 하였다 .

2）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과 실천정도의 차이검정을

위하여 t - t est를 하였다 .

3) 실험군의 출산관련 지식과 실천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 son cor r elat ion으로 분석

하였다 .

Ⅲ . 연구 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험군 , 대조군의 동질

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세에서 34세

까지가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58 .1% , 출산준비교

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51.9%를 차지하므로 30- 34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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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55 .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종

교는 없는 경우가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4 7 .3%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50 .05%로 없는 경우

가 48 .4 %로 가장 많았으며 , 학력은 전문대졸이 출산준

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68 .9%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

은 군에서 69 .2%를 차지하여 전문대졸이 전체의

69 .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직업은 사

무직이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4 7 .3% , 출산준비교

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44 .2 %를 나타냈으며 , 결혼기간

은 13- 60개월이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64 .9%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6 1 .5%로 13- 60개월

이 전체의 6 3 .5%를 차지하였다 .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90 .5% , 출산준비교육을 받

지 않은 군에서 92 .3%였으며 , 경제상태는 중이 출산준

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89 .2%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

은 군에서 90 .4 %로 가장 많았다 .

또한 배우자가 생각하는 부부조화는 만족한다가 출산

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86 .5%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88 .5%를 차지하므로 만족한다가 전체의

88 .0 %를 차지하였으며 , 임신 및 출산의 수용여부는 원

함이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89 .8 % , 출산준비교육

을 받지 않은 군에서 90 .4 %를 차지하였으며 , 배우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가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군에서

90 .5% ,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76 .95%를

차지하므로 양호하다가 전체의 8 5 .6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신체적인 불편감은 무응답이 전체

의 8 7 .3%를 나타냈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

한 결과 , 두군은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 대상자의 출산준비교육의 효과분석

1）제1가설 검정

<T a b le 1> Ho m o g e n e ity t e s t f o r g e n e ra l c h a ra c t e r is t ic s o f s u bj e ct s ( N = 12 6 )

Variables Categories Exp .(N = 74) n (%) Cont .(N = 52) n (%) Tot al n (%) χ² p

Age(yr s)

25-29
30-34
35-39
40 or more

16(21.6)
43(58.1)
13(17.6)

2(2 .7)

8(15.4)
27(51.9)
14 (26.9)

3(5.8)

24 (19.0)
70(55.6)
27(21.4)

5(4 .0)

2 .80 .423

Religion

Buddist
Prot est ant
Catholic
Other
None

13(17.6)
24 (32.4)

1(1.4)
1(1.4)

35(47.3)

5(9.6)
18(34.6)

3(5.8)
-

26(50.0)

18(14 .3)
42(33.3

4 (3 .2)
1(0 .8)

61(48.4)

4 .02 .403

Educat 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6(8 .1)
16(21.6)
51(68.9)

1(1.4)

11(21.2)
4 (7.7)

36(69.2)
1(1.9)

17(13.5)
20(15.9)
87(69.0)

2(1.6)

7 .64 .054

J ob type

Product ive
Clerical
Public service
Independent
Other

-
35(47.3)

9(12.2)
13(17.6)
17(23.0)

3(5.8)
23(44.2)

3(5.8)
6(11.5)

17(32.7)

3(1.8)
58(46.4)

12(9 .5)
19(15.1)
34 (27.2)

6 .03 .197

Marit al duration
(month)

12 or less
13-60
61- 120
121 or more

17(23.0)
48(64 .9)

7(9 .5)
1(2 .6)

16(30.8)
32(61.5)

2(3.8)
2(3.8)

33(26.4)
80(63.5)

9(7 .1)
3(3 .0)

2 .89 .408

Familial type
Ext ended
Nuclear

7(9 .5)
67(90.5)

4 (7.7)
48(92.3)

11(8 .7)
115(91.3)

.12 .729

＊Exp. = Experiment al group Cont .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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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출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Table 2 >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t = 17 .92 ,

P = .000 ) , 가설 1은 지지되었다 .

<T a b le 2 > Co m p a r is o n s o f kn o e le d g e le v e l
b e tw e e n e x p e r im e nt a l a n d
c o n t ro l g ro u p s (N = 12 6 )

Experiment al
group (N = 74)

Control
group(N = 52) t p

Mean (SD) Mean (SD)

34 .35(2 .67) 24.96(3 .14) 17.92 .000＊

＊p<.05

2）제2가설 검정

출산준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만참

여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2가설은 지지되

었다 (t = 28 .8 7 , p = .000) .

<T a b le 3 > Co m p a ris o n s o f p a rt ic ip a t io n
le v e l b e tw e e n e x p e r im e n t a l
a n d c o n t ro l g ro u p s (N = 12 6 )

Experimental
group (N = 74)

Control
group(N = 52) t p

Mean (SD) Mean (SD)
77.29(9 .59) 36.50(4 .06) 28.87 .000*

＊p <.05

<T a b le 1> Ho m o g e n e ity t e s t f o r g e n e ra l c h a ra c t e r is t ic s o f s u bj e ct s ( N = 12 6 )

Variables Categories Exp .(N = 74) n (%) Con .(N = 52) n (%) tot al n (%) χ² p

Economic st atus
High
Middle
Low

4 (5.4)
66(89.2)

4 (5 .4)

1(1.9)
47(90.4)

4 (7.7)

5(4 .0)
113(89.7)

8(6 .3)
1.19 .552

Marit al att itude

Sat isfact ion
Common
Non-sat isfac.
Other

65(86.5)
9(13.5)

-
-

46(88.5)
6(11.5)

-
-

111(87.3)
15(12.7)

-
-

.01 .893

Familial type
Ext ended
Nuclear

7(9 .5)
67(90.5)

4 (7.7)
48(92.3)

11(8 .7)
115(91.3)

.12 .729

Economic st atus
High
Middle
Low

4 (5.4)
66(89.2)

4 (5 .4)

1(1.9)
47(90.4)

4 (7.7)

5(4 .0)
113(89.7)

8(6 .3)
1.19 .552

Marit al att itude

Sat isfact ion
Common
Non-sat isfac.
Other

65(86.5)
9(13.5)

-
-

46(88.5)
6(11.5)

-
-

111(87.3)
15(12.7)

-
-

.01 .893

Acceptance of
pregnancy

Wanted
Unwant ed other

65(87.8)
1(1.4)

6(11.8)

47(90.4)
2(3.8)
3(5.8)

112(88.9)
3(2 .4)
9(8 .7)

1.02 .598

Health st atus
Good
Common
Bad

67(90.5)
6(9 .5)

40(76.9)
11(21.2)

1(1.9)

107(84 .9)
17(14 .3)

1(0 .8)
5 .92 .052

Physical discomfort

Indigestion
Headache
Despnea
Other
Missing

2(2 .7)
-

1(1.4)
6(8 .1)

65(57.8)

4 (7.7)
2(3.8)

-
1(1.9)

45(86.5)

6(4 .8)
2(1.6)
1(0 .8)
7(5 .6)

110(87.3)

7 .09 .069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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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가설 검정

출산준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지식정도와 분만참여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Table

4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8 1, p = .000 ) .

<T a b le 4 > Kn o w le d g e le v e l a n d
p a rt ic ip a t io n le v e l

Part icipat ion level

Knowledge level .81(.000)*

* p <.05

Ⅳ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출산준비교육이 초산모 배우자의 출산

관련 지식과 분만참여정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에서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지식정도는

평균 34 .35점으로 ,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지식정도

평균 24 .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는 Park과

Lee (2002)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교육의 효과 연

구에서 산전교육군의 임신기 , 분만기 , 산욕기의 지식도

정답률에서 산전군이 평균 13 .08점 , 비산전군이 평균

11 .74점인 결과와 Lee (199 7)의 산전교육이 초산모의

지식 , 불안 , 분만진통과 가족협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분만과정과 관련된 지식정도가 사전조사 시 실

험군이 평균 15 .98점 , 대조군이 15 .23점 , 사후조사 시

실험군 평균이 16 .78점 , 대조군 평균이 15 .70점으로 출

산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출산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

다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Shin , Kim과 Kwon (2000 )은 초산모를 위한 산후

간호 교육 연구에서 임신 시 산후간호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이 평균 89점 , 없는 경우가 평균 84 .7점으로

산후간호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 이는 출산준비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이 출산에 대한 지식증가를 가져온다는 것

을 알 수 있지만 , 교육경험에 의한 지식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향후 초산모의 지식증가를 위해 교육

시 교육방법 , 교육내용의 재구성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분만참여정도의 경우는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평균 77 .29점으로 출산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평균 36 .50점보다 매우 높은 분만참여정도를 나타냈는

데 , 이러한 결과는 P ark 등 (1996 )이 교육의 효과를 이

해도 , 실천도로 평가한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임부의

교육평가 및 요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이 잘

이해하였다 (76 .5%)로 응답한 경우가 연습하면 될 것

같다 (약70%)로 응답한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대

상자들의 출산준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보다는

실천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었

다 . 이는 교육 후 출산에 임하는 이해도 증가에 따른 적

극적인 태도 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 구체적인 문

항을 가지고 이해도 , 실천도에 대한 측정을 한다면 교육

을 통한 내용의 이해로 높은 실천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

한편 , Lee (1997)는 산전교육이 초산모의 지식 , 불

안 , 분만진통과 가족협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결과에서 산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수행정도는 분만1

기 호흡법 (평균 4 .25) , 분만1기 협조성 (평균 4 .2 5) , 힘

주기 (평균 4 .0 5)순으로 나타났으며 , 대조군은 분만 1기

호흡법 (평균 3 .35) , 분만1기 협조성 (평균 3 .95) ,힘주

기 (평균 3 .55)순으로 나타나 , 수행 행위별 순위는 같지

만 평균점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 이는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라 생각되어지며 출산준비 교육시 실제적인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실험군인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초산모 배우자의 지식

과 분만참여간의 상관관계는 지식이 높을수록 분만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 = .8 10 , p = .000) , 이

는 Shin과 Ko(2000 )의 임부의 태교 인식과 태교 실천

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태교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태교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r = .420 , p = .000)

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산전프로그램에 남편이 함께 참석함으로서 출산에 대

한 상호 참여감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 진통과 분만과정

동안 남편은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지지를 산부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부교실을 마

련하여 배우자도 참여시켜 임신과 진통 , 출산 시 가족의

적응에 관한 교육과 아울러 육체적 , 정신적 측면의 문제

를 토론 및 상담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예비부모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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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함께 진통과 분만 시 부인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기전과 이완 , 호흡조정에 관한 운

동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Campbell , 1982) .

배우자의 지지행위의 부족은 임신 , 분만 , 부모됨에 대

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불안을 야기 시키므로 임신합병

증의 유발빈도를 높이며 , 임부가 배우자로부터 욕구충족

을 얻지 못하면 배우자가 초산모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린다 (Bai , 1985) .

또한 , Lee (1999 )는 라마즈 분만준비교실의 효과 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교육 참여군의 가사도움 빈도는

32 .0%로 비참여군의 3 1.6 %보다 다소 높았다고 보고하

였으며 , 모유수유를 주제로 한 J u ng (199 7) , Su ng

(2000 )의 연구와 March a n d와 Morrow (1994 )의 연구

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제공받지 못한 대상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불편감이나 당황감 등의

직접적인 문제에 당면해야만 정보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실천한다고 보고하여 , 배우자의 지식과 분만참여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준비교육은 초산모 배우자

에게 분만과 관련한 지식의 증가를 가져오며 증가된 지

식은 실제적으로 초산모의 분만에서 배우자의 참여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즉 , 분만의 미비한 준비로

긴장 , 불안 공포를 경험하는 초산모 부부의 이해와 지지

의 방안으로 출산준비 교육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 초산모 배우자의 출산준비 교육에 따른 지식증

가는 분만 시 초산모의 신체적 , 정서적 지지를 도울 수

있는 분만참여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 아울러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출산관련 실천정

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 또한 , 우리나라의 문화 와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등의 재조정과 필요시에 자

문을 구할 수 있는 일괄된 전문적인 교육자 양성이 필요

하리라 본다 .

Ⅴ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육이

대상자의 지식 및 분만시 참여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연구대상은 2002년 9원 20일

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소재 C병원에서 매주 2시간

씩 5주간 10시간의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 74명 ,

대조군 52명 등 총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교육도구

는 출산준비교육내용으로 라마즈 분만법과 임신의 생리

및 산욕기 , 신생아 관리 , 산전 , 산후 운동과 가족계획 등

으로 구성되었다 . 교육의 소요시간은 매주1회 2시간으로

1시간은 강의 , 1시간은 훈련 및 연습으로 5주간 실시하

여 총 10시간이다 .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내용을 매일 반

복하고 연습하도록 지시하였다 . 연구도구는 Ka n g

(198 1)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총4 1문항의 출산지식측정도구와 Kint z

(198 7)가 개발한 도구 NSILQ의 지지간호 내용과 박영

숙 등 (199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23문항의 분만참여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 자료는 분만 후부터 퇴원 전까지 분만실 간

호사와 산과 병동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험군 ,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수집

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 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초산모 배우자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한 동질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제1가설인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출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Compared In dependent sam ple t - t est를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지되

었다 (t = 17 .92 , P = .000) .

3）제2가설인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출산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을 것이다 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지되었다 (t =

28 .8 7 , P = .000)

4）제3가설인 출산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지식정

도와 분만참여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는

강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8 1, P = .000 ) .

2 .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출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출산준비교육 참여정도와

실천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각 나라의 문화 , 정서적인 면의 차이라 생각

되어진다 . 따라서 문화 ,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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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제

언한다 .

2）효과적인 임신 및 분만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

년들의 성교육시 출산준비 교육 내용의 일부를 포

함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성을 제언한다 .

3）현재의 출산준비교육 내용은 임신부와 배우자의

행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지고

있다 . 이에 임신 ,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실제적인

요구에 근거한 신체적 , 감정적인 면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의 지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출산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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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Effect s of a Prep a red Ch ildb ir t h
Ed u ca t ion on t h e Kn ow led ge a n d

De livery Pa r t ic ip a t ion Levels of
t h e Sp ou s es of Pr im ip a r a s 1 )

Su ng, Mi Hae 2 )·J u , Mi S ook 3 )

J u , Ky u ng S ook 4 )

Pu rpos e : Th is st u dy was con du ct ed t o

ident ify th e effect s of a prepared childbir t h

edu cat ion on th e k nowledge a nd delivery

part icipat ion levels of th e spou ses of pr imipara s .

M e t h o d : T h e st u d y ' s s u bj e ct s w er e a

convenien ce sample of 126 spou ses , consist in g of

a n experim ent al gr ou p of 74 edu cat ed for

prepared ch ildbir th for 10 h our s . Th is st u dy wa s

m easu red by u sin g a 4 1- it em mea sur ement

inst rum ent for k n owledge of ch ildbir th t h at wa s

devised fr om Ka ng' s (198 1) inst ru ment a n d a

2 3- it em mea su rement in st rument for mea su rin g

delivery levels which wa s developed t hr ou gh

clinical exper ien ces . Th e dat a gat h er ed a s

a n alyzed by u sing SPSS WIN 10 .0 . Re s u l t :

Th ere wer e n o significa nt differ en ces between

t h e experiment al grou p a n d th e cont r ol grou p in

h omogeneity concerning th e general ch aract erist ics

of t h e spou ses of pr imipar a s . Th e fir st

h ypoth esis , which st at ed t h at th e level of

k n owledge of childbir t h in th e experim ent al

grou p wh o r eceived prepar ed childbir t h

edu cat ion would be h igh er t h a n in cont r ol

grou p , wa s st at ist ically su pport ed by t h e

Compar ed In dependent Sam ple t - t est (t = 17 .92 ,

p = .000) . Th e secon d hypot h esis , wh ich st at ed

t h at th e level of par t icipat ion of delivery in th e

1) This work was support ed by th e 2002 Inj e Univer sit y
r esearch gr ant .

2) Dep ar tm ent of Nu r sin g , Inj e Un iver sit y
3) Chief of Nur sing Department , Kangn am Hospit al
4) Mast er degr ee stu dent , Inj e Univer s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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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 im ent al gr ou p wh o r eceived pr epar ed

ch ildbir th edu cat ion would be high er t h a n in t h e

cont r ol grou p , wa s also st at ist ically su ppor t ed

(t = 28 .8 7 , p = .000) . Th e t hird hypoth esis , wh ich

st at ed t h at th er e would be a cor r elat ion bet ween

th e level of k n owledge a nd th e level of

par t icipat ion in t h e experiment al grou p wh o

received pr epar ed ch ildbir th edu cat ion , sh owed a

high posit ive corr elat ion (r = .8 10 , p = .000) .

Con clu s i on : Th e above r esult s indicat e t h at t h e

in crea se of k nowledge th rou gh prepared

ch ildbir th edu cat ion in t h e spou ses of pr imipar a s

h a s a h igh corr elat ion with delivery par t ici-

pat ion levels which en gen der s ph ysical a n d

m oral su pport for primipara s at delivery .

Addit ionally , a varied prepared childbirth education

a ct s a s a n effect ive m ean s t o increa se u n der -

st an ding a n d su ppor t for pr imipar a s cou ples wh o

experience t en sion , a nxiet y a nd fear du e t o an

u nprepared delivery in Kor ea .

Key w o rd s : Pr epared ch ildbir th edu cat ion ,

Knowledge , Par t icipat ion du rin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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